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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페인, 더 멀리 저 너머로▣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

여행

뜨겁고 구수한 해산물 빠에야를 우리는 쇠판의 바닥이 보

일 때까지 다 긁어 먹었다. 돌솥밥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

처럼 깨끗이 긁어 끝까지 먹었다. 배도 별로 안 불렀다. 우선 

해산물이 신선했고 전체적으로 조미료나 첨가물이 들어가

지 않아 위장에 부담이 없었던 것 같다. 

빠에야를 다 먹고는 놀랍게도 디저트까지 먹었다. 피스타

치오를 얹은 까딸루냐 전통 케익과 오렌지 셔벗을 주문해서 

에스프레소 커피와 함께 먹었다. 덩치도 크지 않은 여자 둘

이서 어마어마한 식사량을 보였으니 계산서 금액이 꽤 나

왔어야 하는데 막상 받아들고 보니 별로 부담스러운 액수

도 아니었다. 확실히 스페인 물가가 훨씬 착하다. 

시링귀또 에스크리바를 나왔을 때는 오후가 깊어 이미 해

가 수평선 위로 나지막이 내려앉아 있었다. 바로 앞 모래사

장에 아까 우리와 식사하던 까딸루냐 로컬 중년 커플이 서

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고 있었다. 밥 먹기 전에 서로 소리

를 지르길래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냥 열정적인 관계인가 

보았다. R과 나는 소화도 시킬 겸 눈앞에 펼쳐진 바르셀로

나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. 겨울이라 사람들이 

별로 없었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 왔으며 코트 깃을 단단히 

여며야 할 정도로 매우 추웠다. 하지만 그 유명한 바르셀로

나 해변을 걷는다는 낭만에 젖어 우리는 추운 것도 잊고 자

꾸 걸어갔다. 

조금 걸어가니 야자수가 가득 서 있는 길 사이로 요트와 

배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곳이 보였다. 그 곳에서 더 걸어

가 모래사장이 끝나는 곳에는 잘 닦은 해변 길에 호텔과 나

이트클럽 등이 보이기 시작했다. 나이트클럽 이름들이 오

피엄, 까르페 디엠 등 대단히 선정적이다. 지금은 겨울이라 

사람들이 하나도 없지만 여름 관광 성수기에는 이곳이 발 

디딜 틈도 없이 꽉 차고 밤이나 낮이나 수영복만 입은 젊

은이들이 모래사장까지 몰려 나와 춤을 추면서 논다고 한

다. 스페인 유명 관광지인 이비사 섬 못지 않게 나이트클럽

이 유명한 곳이라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한산한 겨울 바르

셀로나 해변이 더 좋은 것 같았다. R은 물론 여름 바르셀로

56. 바르셀로나 겨울 해변

나 해변이 더 좋다고 한다. 친구들과 왔을 때 자전거를 타고 

해변 길을 달리며 정말 즐거웠다면서 또 한 번 여름에 오고 

싶다고 했다. 

다시 모래사장으로 내려가 걷는 동안‘플라짜 델 라 노바 

이카리아 ’,‘플라짜 데 산 미겔’같은 해변 이름들이 계속 

나타났다. 갈매기 대신 비둘기가 날아 다녔고 사람들은 두

꺼운 겨울옷을 입은 채 해변에 앉아 있거나 우리처럼 걸어 

다니거나 했다. 이제 본격적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다. 맑았

던 하늘에 엷은 구름이 몰려 오면서 회색이 감돌았고, 드문

드문 야자수가 흔들리는 사이로 멀리 오렌지색 석양이 물

들어 왔다. 

우리는 바르셀로네타 공원 해변을 뒤로 하고 버스를 타기 

위해 큰 길로 나왔다. 더 늦기 전에 엘 본 지구로 이동해 산

타 마리아 델 마르 바실리카 대성당에 가 보기 위해서였다. 

버스를 타면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다. 엘 본 지구는 바

르셀로나에서도 특이한 지역으로 중세시대 골목길들이 그

대로 남아 있는 지역인데 그 골목길들을 유명 디자이너 부

띠크들과 까페들이 꽉 채우고 있으며 밤에는 칵테일 바와 

삼바 클럽 등으로 번화하다고 한다. R 은 엘 본의 멋쟁이 문

화에 관심이 있겠지만 내 관심은 오로지 산타 마리아 델 마

르 대성당에 있었다. 버스는 5시 45분 쯤 엘 본 지구에 우리

를 내려 주었다. 


